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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산, 중금속 피해방지 관리 시급
강길부 의원, 석유화학 플랜트 공해문제 심각 … 관리 일원화로 지원 확대

열린우리당 강길부(울산 울주) 의원은 11월11일 열린우리당이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

<광해(鑛害)방지법> 적용대상 지역에 공해가 심한 울산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

밝혔다.

강길부 의원에 따르면, 광해방지법은 광산이나 광물로 인한 피해방지 업무와 부담금 관리를 일원화하고 피

해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
그러나 대상을 광산피해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화학공장으로부터의 중금속 피해가 심각한 온산단지와 주변 

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강길부 의원은 11월9일 당 정책의총에서 “광해의 대표 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던 온산단지

와 주변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”고 주장했고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

려졌다.

온산단지 주변에서는 1980년대에 화학 플랜트에서 내뿜는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공해 때문에 일본의 이타이

이타이병과 유사한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공해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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